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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50만 명의 대구광역시는 여러 개의 얼굴

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현대미술의 도시 근대도

시 공연예술중심도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할

만한문화적인 면모를 갖추고있다 그중에서도공

연예술중심도시는근래대구시가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다 전국적인 축제로자리잡은 대구오

페라페스티벌과대구뮤지컬페스티벌덕분이다

1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공연

예술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탄탄한 공

연장 인프라가 큰 힘이 됐다 사실 대구는 1000석

이상의공연장이 10곳에이르고객석수는 2만 8000

여 석에 이른다 게다가 뮤지컬 전용 공연장 오페

라하우스등전용홀도 34곳에이른다

하지만대구시가처음부터공연장이많았던것은

아니다 광주와 부산이각각 비엔날레와 영화제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가는 데 위기감을 느껴

틈새시장인 공연을 추켜들었다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이소요되는공연장을신축하는것은현실적으

로어려움이많다그래서묘안을찾은게지역의산

업유산이었다 한국담배공사(KT & G) 대구제조

창(대구 연초제조창)의 5층별관을 공연전시 공간

으로리모델링한대구예술발전소와 70년대 다목적

공간을뮤지컬전용홀로바꾼대구시민회관이대표

적이다

그중에서도시내한복판인중구수창동에위치한

대구예술발전소(대구시 중구 수창동 582)는 도시

재생의성공사례다 불꺼진담배공장은지난 2007

년 KT & G가도시계획청사진을내놓기까지약 8

년 동안방치돼왔다 당시 KT & G는대구시에연

초제조창부지(3만9230)에 주상복합건물을건립

하겠다며도시계획변경신청을냈다 KT &G는도

시계획변경 신청조건으로 연초제조창 본관 인근 5

층건물인 별관(9736)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

KT & G의제안은 2008년문화체육관광부가추진

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창작벨트 조성 시

범사업과 맞물려탄력을받았다 대구시는 정부의

시범사업으로선정돼국비 80억 원과시비 80억 원

등총 160억 원을들여 2012년 9월 대구예술발전소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2150)를 세상에

선보였다 개관행사였던 2012 대구 사진비엔날레

와 예술 프로젝트인 대구예술발전소수창동에

서는창조적플랫폼을보여준빅이벤트였다 개관

행사에만 무려 5만 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

다

하지만 대구예술발전소가 탄생하기까지에는 대

구시의 주도면밀한 사전작업이 있었다 대구시는

도심에 자리한 연초제조창을 인근 근대골목과 공

구거리인북성로 그리고 현대미술의 태동지인 수

성로와 연계시켜 옛 문화생태계의 복원을 꾀하는

장밋빛프로젝트를꿈꿨다 이를위해한국문화관

광연구원에게예술발전소의운영방안에관한용역

을 의뢰하는 동시에 창조도시의 권위자인 영국의

찰스랜드리(Charles Landry)를 초청해대구시와

예술발전소의미래를조명하는심포지엄을개최했

다또한 대구의꿈이튼실하게열매를맺을수있

도록 리모델링에 앞서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문화

예술페스티벌 국제 포럼 등 2008년2012년 8월

까지약 4년동안성공적인개관을위한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들가운데미술관련프로젝트가유독눈에많

이띄는건지역의장소성과관련이깊다 KT & G

가 자리하고 있는 수창동은 한국 근대화의 유산이

고스란히 자리하고있는역사적 공간적 의미가있

다 대구 근대미술의 뿌리이자 한국화단의 귀재인

이인성(19121950)화백과이쾌대(19131965) 화

백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현대

미술의 산실이었던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실험적인 장르의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 한 점은

예술발전소의차별화된콘셉트가되고있다

대구예술발전소의또하나의강점은유기적인공

간구성이다 건물 외벽은 근대문화유산의 특성을

감안해벽돌과창틀등은손을대지않고그대로살

렸다 그래서 인지 건물안에 들어서면 내부는 옛

KT & G의 창고를 떠올리게 하는 골격이 그대로

남았다 건물 5개 층은자원공간(제12 전시실 수

창홀) 교육공간(예술정보실 키즈 스페이스 교육

실 세미나실 회의실) 창작공간(스튜디오 게스트

룸 커뮤니티룸 공동작업실) 등 시민과 예술가가

소통하는플랫폼으로단장됐다특히 45층에꾸

며진스튜디오와게스트룸은작가들이창작하는과

정을시민들이지켜볼수있는색다른공간이다

무엇보다높은천장과옛창틀등을보존한건물

의특성은대형작품이나실험성강한조형물의전

시공간으로는최적의조건을자랑한다이런이유로

예술발전소는지역의젊은예술가들에게많은혜택

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ZKM with ART

FACTORY ART와 TenTopic Project가 대

표적인 예다 ZKM With ART FACTORY

ART는 세계 3대 미디어 센터 중 하나인 독일

ZKM(Zentrum fur Kunst und Medientech�

nologie)과의 교류 프로젝트다 그동안 국내에서

ZKM 소속작가들과국내교류전은간혹있었지만

ZKM과MOU를체결해지속적인교류협력을추

진하는것은국내에선대구예술발전소가처음이다

텐 토픽 프로젝트(TenTopic project)는 젊은

예술가들의창작을지원하는인큐베이팅프로그램

으로 전시공연연극무용패션 등 다양한 장르

의 작가가 참여하는 콜라보레이션 개념이다 예술

발전소의 다원예술레지던스 작가인 바이올리니스

트 김지혜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음악연

주자들 뿐 아니라 서양화가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의 교류를 통해 색다른 렉처콘서트를 기획하게 됐

다면서 비록 4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예술과

창작에대한사고의깊이를넓힐수있는소중한기

회다고말했다

하지만 오는 9월로 개관 2주년을앞두고있는대

구예술발전소에게도 해결해야 할과제도 많다 개

관 초기 운영방식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 시의회가

갈등을 빚은 끝에 현재는 대구시 직영으로 운영되

고있지만일각에선예술발전소의설립취지를살리

기 위해선 민영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또한연 10억원의예산으

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발전소는 규모에 비해 프로

그램과인력(공무원3명계약직 2명 기능직 2명)이

부족하고굵직한프로젝트를기획하는데어려움을

겪고있다

김은영 대구예술발전소 큐레이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대구예술발전소는근대산업유산을허물

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창작공간으로 되

살려 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라면

서 인근의 근대골목 북성로 일대와 연계해 장기

적으로 문화관광의 콘텐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jhpark@kwangjucokr

불꺼진담배공장이 창조적플랫폼으로 대변신

지난2012년문을연대구예술발전소는2030대젊은예술가들의창작공간이자작가와시민들이만나는소통의플랫폼이다

/대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T&G 별관 건물 기부받아 160억 들여 리모델링

벽돌창틀 등 그대로 보존 전시창작교육공간 활용

4년여꼼꼼한개관준비지역 정체성도제대로살려

예술발전소45층에는예술가들의스튜디오와공동작업실이들어서있다

옛 연초제조창의내부구조를그대로살린예술발

전소내부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

재했습니다총 160억원을들여리모델링한대구예술발전소전경

건물벽면의연통주변에그림을그려마치파이프

를물고있는듯한팝아티스트강영민의작품


